
밝은길 아봐타 센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그에대한답이여기있습니다.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자료를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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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최초로 열린‘불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만남’전이 5월 21일부터 27

일까지서울인사동경인미술관제1전

시실에서 열렸다. 불화 속에 나타난 부

처, 보살, 신중들이 디지털 기술과 현

대 디자인 기법의 접목으로 현세에 화

현한 캐릭터를 보기위해 매일 200명

이넘는불자들이전시장을다녀갔다. 

이번 전시회는 중∙고등학생 불자

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는 이근

우 교장이 네트워크 디자인과 서정학

선생님과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

40명을 데리고 전시장을 찾았다. 캐릭

터 산업의 주역이 될 것을 꿈꾸

는 학생들이어서 전시장 관계

자에게 캐릭터가 개발된 과정

을 소상히 묻는등 특별한 관심

을 드러냈다. 학생

들을 인솔한 서

정학 선생님은

“그동안 개발된

캐릭터가 미국과

일본의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 한국적 이미

지, 그것도 불화를 보다

현대화된 캐릭터로 만들었

다는 점에서 꺼져가는 불빛

에 새 생명

을 불어

넣은 것 같은 느낌”이라며“불화라고

하면 거리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번 캐

릭터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이 불화 뿐

만 아니라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교에

대해서도 쉽고 재미있다는 인식을 가

지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외에도 부천 동중학교, 일산 백마중학

교, 통진 종합고등학교 학생들과 중∙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다수

전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특히 이들 청

소년 불자들은 방명록에“짱이다”,

“넘 멋쪄”라는 한글 표현을 비롯해

“=w=”, “T.T”, “l _ l ll”등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자신들의 의사표시

를해눈길을끌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미술계 인사들

도 다수 전시장을 찾아 처음으로 시도

되는 현대화된 이미지의 불화 캐릭터

를 관람했다.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이번 전시회는 불교계에서 처

음 시도되는 장르로 앞으로 이같은 불

교문화콘텐츠 분야가 새롭게 각광 받

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시회의 의미

를 부각시켰다. 이 교수는“색의 화려

함에 비해 전체적인 통일감이 떨어지

고, 인물 복장이 중국풍인 점과 지물의

표현이 다소 서툰 것이 보완되어야 할

과제”며선이조금더간결했으면좋겠

다는애정어린충고도아끼지않았다.

영천 만불사 회주 학성 스님은 전시

장을 둘러보고 난 이후 대구에서도 전

시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즉

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캐릭터

를 개발한 디자이너와 함께 현재 만불

사에서 추진중인 이미지 통합작업을

같이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국대 선학과 교

수혜원스님도“일본의경우불교관련

소재 시나리오, 캐릭터 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관심이 부

족한 것 같다”며“앞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분야에서의불교소재작품들이

많이나왔으면좋겠다”고밝혔다. 

그 외 경향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일간지와 본지, 종교신문, 월간 캐

릭터 등 전문지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소개했고, 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종교와 인

생’프로그램에도 전시회가 소개되는

등언론에서도많은관심을보였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낸 정석규 호

남대 교수는“문화콘텐츠는 한가지 소

재가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여

러분야에 활용될수 있는 원소스 멀티

유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이번

에 전시된 작품들이 완구, 팬시 등 다

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불교문화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하겠다”고말했다. 

김두식기자 doobi@buddhapia.com

불화＋캐릭터,

코드가 맞았군!

‘불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만남展’성황

청소년 불자 뜨거운 관심 표명, 스님들도‘격찬’

일본 진종대곡파(동본원사)에서 운영하는 토

모넷(http://www.tomo-net.or.jp)은 진종의 공식

사이트로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동본원사

는 교토에 위치한 명찰로 일본 정토진종(염불종)

대곡파의본산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진종의 가르침, 본원사의 역

사, 종조 친난스님, 연여스님, 불교의식과 출판물

소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동화도 마련되어 있다. 진종대곡파에서 출간하는

월간<동붕> 5월호의일부기사도서비스한다. 

‘방문자 가이드’서비스를 이용하면 동본원사

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다. 이중에

서도 종조 친난스님의 목상을 모신 건축물로 세

계 최대의 목조 기념물인 어영당과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인 아미타당을 비롯해 정원인 섭성원,

종조 친난스님의 묘소인 대곡조묘 등이 관심을

끄는곳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있게(깨닫게)하는 것이 아

니라, 본래 있는 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계속 닦는 것이란

말씀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성냄, 탐심, 어리석음이 그 더러

움의근원이아닐지. 

무상, 보리수선원게시판

◉부처님도 왕궁이나 부모 처자보다 생(生), 노(�), 병(病),

사(死)의 마에 끌려가지 않는 일이 더 급한 것을 깨닫고 출

가하여 대열반락을 얻었으니, 우리 중생은 생, 노, 병, 사가

무서운 줄 알고 위대한 열반락을 구한 뒤에, 먹던지 자던지

해야합니다. 

도리, 선객회원게시판

◉내가 부처라는 것. 하루 하루 시간 시간 순간 순간을...

나는부처다, 부처아닌게없다하고있습니다. 그때절로나

오는미소…. 그미소가부처인가봅니다.

관심, 목탁소리도반의향기

정토진종 동본원사
(http://www.tomo-net.or.jp)

진종의 가르침, 역사, 관련사진 열람

사찰 곳곳 관광할 수 있는 코너 마련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무관리 프로그램

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

한 관리∙교육체계도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

키지못하고있어개선이요구된다.

92년 불교계 최초로 개발되어 가장 널리 보

급된 종무관리 프로그램인‘아란타’는 줄곧 무

상 AS 1년 조건으로 150만원에 프로그램을 보

급하고 있다. 윈도우 버전 출시 이후‘달마’로

이름을 변경한‘아란타’는 보증기간이 끝난 후

부터매년30만원의유지보수비를받는다. 

지난10년동안꾸준히업데이트를지속해많

은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고 있는‘금강장사’도

업무처리 용량에 따라 프로그램 가격을 51만 3

천원에서 320만원까지 받고 있으면 설치비와

1년회비를10만원에서56만원까지받고있다. 

이와달리 후발 업체들은 많은 사용자를 확보

하기 위해 비슷한 성능을 가진 종무관리프로그

램을 값싸게 보급하고 있다. 지우커뮤니케이션

은 기존의 신도∙회계관리에 핸드폰 문자메시

지 보내기 등의 기능이 부가된‘상황 모바일 종

무관리’프로그램을무료로나누어주고있다. 조

계종도 종단 통합 전산화의 일환으로 표준재무

회계 방식의 재무회계 프로그램과 신도관리 프

로그램을 합친‘가람지기’를 연간 유지 보수비

40만원을받고종단산하사찰에보급하고있다.

종무관리프로그램개발업체마다가격이천차

만별인이유는업체마다나름대로의사정이있겠

지만사용자입장에서볼때이해가가지않는부

분이다. 또한 실 사용자인 스님이나 전산 종무원

들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가격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교

종단협의회 등이 지난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님들은

종무관리프로그램의적정가격이50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발 업체와 실 사용

자간의입장차가큰것으로드러났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급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종무관리 프로그램도 사후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받고 있어 개발업체에서는

직접 사찰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고장

시전화신고를받고방문수리를해주고있다.

조계종도 매년 2차례 전산 종무원을 대상으로

가람지기의 재무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방문 수리를 해 준다 하더

라도 그때 뿐, 실무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

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개발 업체와 불교정

보화협의회 같은 불교단체, 종단 등에서 스님

들과 전산 종무원을 대상으로한 상시적 컴퓨터

교실 운영 등의 정보소양 교육이 절실하다. 또

한 방문 수리 및 1:1 교육이 효과가 없다면 프

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전체 집체 교육 형식의

교육도이루어져야만한다.          김두식기자

사용자, 적정가격 50만원

업체와 입장차 커

실무자 특성 고려한

AS, 정보교육 절실

종무관리 프로그램

무료~320만원 까지?

지압 건강 천하
(발명특허품) (발명특허 제0306046호)

LIHIS    건강 지압 양말

LIHIS    건강 지압 보호대

EVERLIS 건강 지압 팬티

EVERLIS 건강 지압 내의

쾌적함 온열감. 습윤감 등으로 인하여

쾌적함, 숙취해소, 무좀, 습진, 발냄새 제거,

땀냄새 제거, 건피부, 피부노화방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청바지, 지압 장갑, 브라자 속지, 거들, 

허리 건강 벨트 등 지압실로 만든 제품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바랍니다.

(주) 화 동 섬 유
문의전화 (053) 582-1244~5

승복 법복 안내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1. 먹물, 마직 적삼∙바지 : 150,000 
동방∙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바지 : 180,000
동방∙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폴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50,000
동방∙바지 : 180,000
두 루 막: 15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30,000
동방∙바지 : 160,000
두 루 막: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썸머쿨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바지(모직회색) : 60,000

7.셔츠(차이나 라운드) ∙걸망∙손가방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품질∙만족할 가격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부산지사

경남 동부지사

대구지사

영주지국

광주지사

강릉지사

전북지사

동해지사

충북지사

대전지사

부산일원

밀양 / 창녕 / 의령

대구∙경북

영주 / 문경 / 봉화

광주∙전남

강릉일원

전북일원

동해 / 삼척

청주일원

대전일원

김종렬

혜봉스님

손문철

박영애

주용직

전유진

조기식

해동스님

일봉스님

류재희

부산 동구 범일 2동 830-50 정욱빌딩 503호

051)632-0064 / 011-219-5066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용정사

055)353-1196 / 017-650-1196 

대구 수성구 중동 532-274 

053)768-8008 / 016-813-8008 

경북 영주시 휴천1동 705-7 4 /1 

054)634-3429 / 011-9373-3778

광주 서구 치평동 210-6 

062)375-9986 / 016-602-7544 

강원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48-19 현대불교사

063)255-2274 / 011-9644-4579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산14번지 성불사

033)521-6293 / 019-9767-6297

충북 청주시 용담동 120-1(15/2) 광덕사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시 서구 월평동 807번지 불교조각원 지하

042)489-9390 / 017-433-6523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주 소 및 연 락 처


